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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산 염료와 반응성 염료에 의한 폴리에스터/면 혼방직물의 날염 

폴리에스터와 면은 혼방성이 좋고 면의 흡습성, 형태 안전성등의 장점과 

폴리에스터의 강도, 방추성, wash & wear성 등의 특성을 가미함으로써 sports 

wear, 군복지, 작업복, table cloth, curtain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며 혼방 

섬유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2.1 고착방법에 의한 날염법의 분류 

폴리에스터와 면의 혼방 날염에서 고착 방법에 따라 일상법과 이상법으로 

분류한다. 일상법은 분산염료/반응성 염료의 혼합날염료 중에 알칼리를 공존

시켜 인날 후에 분산염료, 반응성 염료를 동시에 고착하는 방법이고, 이상법

은 알칼리가 없는 중성상태의 날염호로 인날하고 분산염료를 고착 하는 방

법이다. 

 

12.2 작업공정 및 조건 

12.2.1 일상법 

1) 인날  건조  건열고착(190~210℃  60~90초) 세정 

2) 인날  건조  HTS(170~180℃  3~10분)  세정 

3) 이날  건조  HPS(125~130℃  15~30분) 세정 

 



12.2.2 이상법 

1) 인날  건조  건열고착  alkali shock (90~95℃  7~12초)  세정 

2) 인날  건조  건열고착  alkali pad steam (100℃   30초)  세정 

3) 1및 3공정에서 건열 고착을 HTS 또는 HPS로 증열하는 방법 

 

12.3 날염호의 처방 

12.3.1 일상법 

① 일상법 

·증열법의 경우 

반응성 염료 x 

요소 50-100 

열탕 y 

원호(환원방지제 포함) 500-600 

중탄산소다 15-30 

분산염료 z 

 1,000 

 

·건열법의 경우 

반응성 염료 x 

요소 100-200 

열탕 y 

원호(환원방지제 포함) 500-600 

중탄산소다 20-30 

분산염료 z 

 1,000 



12.3.1 이상법 

② 이상법 

반응성 염료 x 

분산염료 z 

요소 30-50 

열탕 y 

원호(환원방지제 포함) 500-600 

 1,000 

 

12.4 염료의 선택 

12.4.1 분산염료 

일상법에서의 분산염료는 화학구조 중 -OH 또는 NH2 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알칼리, 열의 조건 하에서 반응하여 색상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염착

저하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내알칼리성이 좋은 분산염료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고착 방법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며 HTS법, 건열법 

HPS법 순으로 크다. 또한 알칼리 면쪽에 오염을 조장 시키므로 유의 하여야 

하며 건열법, HPS법, HTS법 순으로 오염성이 커진다. 

 

12.4.2 반응성 염료 

염료가 적용되나 이상법의 경우는 부가반응으로 염착하는 vinyl sulfone 형

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반응성 염료는 분산염료의 분산제의 영향으로 염착저하가 일어나는 경우

가 있어서 분산제의 함유량이 적은 액상형이 유리하다. 

염착저하의 시험은 반응성 염료 단독 날염호와 분산염료/반응성 염료의 복



합날염호를 조제하여 100% 면에 각각 인날, 건조, 증열, 수세 건조하여 그 

염착 농도를 대조하여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반응성 염료도 폴리에스터 쪽에 오염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착 후 미고착

된 염료의 제거가 용이한 것이 좋다. 

오염의 정도는 HPS법, 건열법, HTS법 순으로 크다. 

 

12.5 호제의 선택 

-OH를 가진 호제는 알칼리성에서 반응성 염료와 결합하여 발색성, 탈호성

을 저하 시키므로 반응성 염료를 사용할 때는 Na-alginate 또는 Na-alginate를 

사용한 half emulsion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emulsion을 과량 사용하면 번짐, 호비산, 승화오염, 면쪽의 오염증가, 

반응성 염료의 완염효과를 초래하며 특히 turquise blue의 경우는 농도 저하가 

현저하다. 

 

12.6 농염제 

수용성 호료로서 HTS 또는 건열고착의 경우 분산염료의 발색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농염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2.7 알칼리 부여제 

반응성 염료를 면쪽에 염착을 시키기 위하여 알칼리제를 필수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공존하는 분산염료에는 큰 영향을 끼치므로 사용량, 종류에 유의하지 않으

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중탄산소다를 사용한다. 



12.8 요소 

반응성 염료로 면쪽을 할 경우는 염료의 용해를 향상시키고 고착공정에서 

수분율을 조정하여 발색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날염호에 요소를 첨가한다. 

요소의 첨가량 증대는 HPS법에서 분산염료의 면쪽 오염성과 고착에서 면의 

황변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HPS법에서 반응성 염료의 번짐, 건열법 

및 HTS법에서 분산염료의 면쪽 오염을 조장한다. 일반적으로 일상법에서 요

소의 첨가량을 건열 및 HTS법에서는 날염호에 대하여 10~20%, HPS법에서는 

5~10%를 사용한다. 

 

12.9 환원 방지제 

cellulose 섬유는 고온, 알칼리성의 조건하에서 환원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

원되기 쉬운 분산염료, 반응성염료는 고착 과정에서 분해하기가 쉽다. 따라

서 일상날염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제로 예를 들면 M-Nitrobenzene 

Sulfone 따라서 일상날염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제로 예를 들면 M-

Nitrobenzene sulfone산 soda를 첨가한다. 사용량은 날염호에 대하여 1~2%를 

첨가한다. 

 

12.10 조색순서 

종류가 다른 분산염료와 반응성염료를 동일 날염포로 하고 알칼리를 공존 

시키는 일상 날염에서는 알칼리의 투입 상태에서 열을 받지 않도록 한다. 즉 

분산염료와 반응성염료의 날염호를 각각 조제하여 혼합 후 사용할 때에 알

칼리를 첨가토록 한다. 

 

12.11 세정 



염료의 사용량은 100% 단독섬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요하므로 미고착 염

료의 양이 많고, 상대 섬유의 오염, 또한 반응성염료가 환원데에 대하여 약

하므로 분산염료를 위한 환원세정을 할 수 없어서 비교적 세정이 어렵기 때

문에 세정 설비가 연속식이고 가급적 세정조의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세

정은 수세와 soaping으로 실시하며, 세정방법은 알칼리 soaping과 중성 

soaping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칼리 soaping은 치환반응으로 염착하는 반응

성염료를 병용하였을 때 주로 실시한다. 

세정설비가 연속식인 경우 각 조의 세정조건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11.1 알칼리 

수세 
분사, 침지, over flow 

→ 
탕세 

40~50℃세정제3-4g/l
→

Soaping 
80~90℃, 38°Be  
NaOH 10-20g/l,  
세정제 2-3g/l 

→

 

탕세 
50-60℃, 세정제 2g/l 

→ 
수세 

분사, 침지, over flow
→ 건   조 

 

12.11.2 중성 

수세 
분사, 침지, over flow 

→ 
탕세 

40~50℃세정제4-5g/l
→

Soaping 
78~85℃, 세정5g/l 

→

 

탕세 
50-60℃, 세정제 2g/l 

→ 
수세 

분사, 침지, over flow
→ 건   조 

 


